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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종시기에 따른 들깨 생육 및 품질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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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경남 밀양시 점필재로 20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

[서론] 
들깨는 우리나라 대표 유지작물로 최근 오메가-3 계열 지방산인 알파-리놀렌산의 기능성이 알려지면서 국내 소비와 해외 수

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. 들깨는 병해충 피해가 적어 재배가 쉽고 옥수수 간작, 양파 ․ 보리 전후작 등 작부체계가 가능하

여 농업인들의 재배 선호도도 높은 작물이다.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작부체계에 맞는 들깨 품종 선발을 위하여 파종시기에 따

른 생육상황, 수량성 및 착유율 등 품질 분석을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본 시험은 2017~2018년 2개년간 들깨 주요 육성 10품종을 시험재료로 하여 5월 30일, 6월 20일, 7월 10일 각 파종기에 따른 

주요 생육 특성, 수량성 및 품질특성을 분석하였다. 파종기별 재배방법은 표준재배법에 준하였으며, 파종시기에 따른 품질 변

화를 검토하기 위해 착유율, 지방산 등 주요 성분을 분석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다유, 들샘, 다실 등 들깨 주요 육성 10품종을 시험재료로 하여 파종기에 따른 주요 생육 특성 및 수량성, 품질 특성을 평가한 

결과 일장 반응에 민감한 들깨의 특성에 따라서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영양생장기간이 짧아지고 개화일수와 성숙일수도 짧아

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. 또한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전 품종에서 경장은 짧아졌으며, 마디수, 주당분지수, 화방군수, 삭수 등 

대부분 주요 형질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, 화방군장의 경우 극조생종인 다실을 제외한 품종에서 파종기가 늦어질수

록 길어져 품종간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. 파종기에 따른 품종별 종자 품위에서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천립중이 무

거워지고, 경도(종자의 딱딱한 정도) 역시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, 수량성의 경우 대부분의 품종이 6월 20일 파종시 가장 

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. 파종기에 따른 들깨 종실 내 함유된 성분 변화를 분석한 결과 파종기나 볶음처리에 따른 지방산의 

변이는 없었으나,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착유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어, 수량성 및 착유율을 고려하였을 때 6월 20일 파

종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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